
사업설계와 심의회의 결과를
2 0 0 3년 1월 1일자 제4 9호에 머
릿기사로 상보한 바 있었다.
이후로 이에 대한속보를 생각
지 않은 것은아니었으나공사
가 완료된 뒤를 기다렸고, 사
실은 준공되고상당 시일이 지
난 금년 7월초에야 취재를 나
가 현지를 돌아보고오게되었
다.
성역화 사업이 완료된 묘역
은 기존의 상태와 아주 다르게
변형되어 웅장한 모습을 드러
내고 있었다. 특히 재사를 묘
역의 오른쪽 명당明堂 아리에
신축하였고 묘소 계절階節 아
래 사초莎草 내명당을 능제陵
制에 가깝게 확충한 것이장관
이었다. 우리 권씨의 선대 묘
소 중에서 이같은 사초명당이
조성된 것은 충북음성군 생극

면 방축리의양촌 문충공 묘역
이 유일했는데 이번에 충장공
묘소가 두번째로 그같은 내명
당을 거느린 묘소로 되었으며
그 규모가 문충공 묘역보다훨
씬 컸다. 계하의 내명당이 이
처럼웅장함에비해배후의 최
존위 강정공 묘소 용미龍尾는
잡목이 울창한 것을쳐내고 뒤
로 넓히지 않아 새로이 심은
사초가 나뭇그늘에 묻혀 활착
을 못하고 있었다. 화계의 묘
도가 얼핏 산책로를 겸할 수
있도록 잘 시공된 것이돋보였
다. 원래 자연친화적인 묘산의
제도에는 능원에도 묘역 주변
에 배수로 석축이 없는데 이곳
에는양옆으로배수로를잘 다
듬어 석축했으며 이는 지형의
경사가 급한데에 대비한 것으
로 보였다.

그런데 저윽 의아한 것은 충
장공 묘소 주록 좌측에 있던
충장공의 백형伯兄 광흥창수
휘 항恒과 조카병사공 진경晋
慶의 묘소 등이 자취를 감춘
것이었다. 이 두 묘소는 문화
재적 가치가 나름대로 충분하
였을터이고 특히묘역 문화재
는 그 원형이 보존되는 것이
중요할 것인데 이러한 경대부
이자임진왜란시경기수사水使
ㆍ황해병사兵使등으로무공이
많은원종공신原從功臣 2등 녹
훈인물의 분묘가 전문학자와
문화재 위원들의 목하에서 어
떻게인멸될 수 있었는지이해
가 어려웠다. 그리고 주차장은
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인지
시설이 되어있지않아 계곡에
즐비한 음식점 등 접객업소가
보유하고 있는 정도의 주차공
간조차 마련되어있지않아 어
디에잠시 정차도하기 어려운
형편이고 연못 등은 어디에도
조성되어있는것을 찾아볼 수
없었다.
장흥의 충장공 묘역을 둘러
보는길에 서울종로구 행촌동
의 충장공 생거지와 필운동의
배화여고 백사의 집터도 탐방
해 보았다. 행촌동의 생거터에
는 좁은골목길에집들을 바짝
바짝붙여 지어표지석 하나를
제대로 놓을만한 땅이 확보되
어 있지않고 보호수 은행나무
앞에덧붙여 세운‘권율도원수
집터’의 표석이 설치돼 있었
다. 그리고 몇 아름의 웅장한
노거수 은행나무는 서울시가
수십년 전에 지정한 보호수라
는 말이 무색하게한 평 반 정
도나 될까 하는 자기 땅을 소
유하고 협착하게 서 있었다.
행촌동의 상징이고 충장공의
집터를 표상하는 일대의 터주
에게주민의 인심이 박해도 저
윽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.
그것은 그렇고 세계의 디자인
수도를 만든다는 서울시 당국
은 여기에 대해서그토록 모르
고 있는것일까.
필운동 배화여고 뒤꼍의 백

사 이항복 집터 유적‘필운대
弼雲臺’암벽은 붕괴 위험이
있다고 해서 접근금지 표지가
나붙어 있었다. 백사의 친필
필운대 석 자가 새겨진 이 암
벽 자체가 문화재일터인데 만
약 무너져 훼손되면 어쩌려고

접근금지 팻말만 걸어놓은 것
일까. 그리고 이 부근이 정작
충장공의탄생지일지도모르는
데 그에 관해 언급해 놓은 표
지는 또한 찾아볼 수가 없었
다.

<사진ㆍ글權五焄>

92 0 0 9년 8월 1일 토요일 제128호

4·6배판1 6 3 0면에집성된시조태사공의득성이전김알지 大輔
公이래천년과득성이후천년의榮辱과곡절이어린안동권씨姓
族의大河實錄!
文獻世鑑·太師權公實記·陵洞誌·陵洞實記·陵洞千年略史등
안동권씨대종중에5백년 동안 축적돼온 古文漢字 만리장편敍事
의완벽한국역주해와원문조판병재!
원색사진판9 6면, 원고지1만여장분량으로책자의수명1백년을
내다보고제작한최고급寶藏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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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충장공 묘하에 신축한 재사

▲ 충장공 묘역의 입구

▲ 행촌동 노거수 은행나무와충장공집터표지석

▲ 필운동의백사이항복 집터필운대


